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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한국-인도네시아 간 운수권 추가될까?  

현재 파악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운수권은 총 45회이다. 이 중 33회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 인천-발리 6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를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가 인천-발리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남은 

3회가 있다. 인도네시아 측 운수권은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자카르타 7회, 인천-

발리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 중에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인천-발리를 데일리 

운항으로 변경을 하면 총 14회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3회, 인도네시아는 9회의 

운수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남은 운수권 선점을 위해 부산-자카르타, 부산-발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라이온에어도 전세기 형태로 한국 취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라이온에어와 접촉한 업계에 따르면 항공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다는 소문이다. 그래서 부산-인도네시아 간 전세기 형태의 운항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과 인도네시아 수요는 상용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부산에서 자카르타 

트랜스 입국 승객이 현재 170명 정도 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업계에서는 과거 신발과 고무 

관련 산업, 목재 산업 등이 활발했던 부산과 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수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산과 동남권 관광수요까지 합치면 주 3회 운항의 좌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항공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산-인도네시아 노선 운항 탄력 받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이래 장관급으로 개최되어오던 한-메콩 회의도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11월 

27일에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사전 의제로 한-아세안 

항공자유화협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항공사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한국-인도네시아, 스위스 항공회담 개최가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노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자카르타 탑승률은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이 81%, 아시아나항공이 

84%다. 인천~ 발리 노선의 탑승률도 평균 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운항횟수 증대 여부와 

부산(김해)~자카르타 직항편이 새로 개설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공회담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운수권 신설이 결정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하늘 길은 현재 주당 

운항하고 있는 33회에서 어느 정도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기존 운수권 미사용분 9회의 향방도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이 미사용분 9회를 부산에서 사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부지역의 상용 및 관광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부산 취항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기존 정규편 운항 외에 항공 운수권 회담에서 자카르타 주 7회(매일 운항), 발리 주 

3회 운항 등이 추가되면 양국에서 약 20회 정도의 운수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노선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지역 중장거리 노선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다. 


